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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3. 5 (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 담당 : 이건상 팀장 (010-2652-2371)

더불어민주당-6·25참전유공자회 정책협약 체결
김병욱 직능본부장 참전유공자 회원위 유족까지 확대 노력키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유공자 회원 지위를 
유공자 유족까지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을)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 정책협약
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과 6·25 참전 유공자회 김기제 
회장(직무대행), 구장회 감사, 이인범 조직국장, 장용우 기념사업국장, 장영주 안보교육실
장이 참여했다.

민주당 선대위와 6·25 참전 유공자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6·25 전
쟁 참전유공자회 및 참전유공자회 회원의 수가 줄어들어 발생한 참전유공자회 존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기제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직무대행)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6·25 
참전 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만들고,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이미 70년이 
지나버린 지금 참혹한 전쟁의 기억은 우리 회원과 전우들에게만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와 정책협약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높
이고 예우가 바로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6·25 참전 유공자회는 공법단체로 인정받은 기간이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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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원으로 계신 국가유공자들의 평균 나이가 9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어, 회원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재명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보훈 공약으로 약속했
으며, 더불어민주당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명예를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회원의 지
위를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선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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